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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습무동기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 2, 3학년 14명의 학생들을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으로 배치하여 사전

-사후 실험설계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결과 값을 활용하는

대응표본 t 검증과 실시여부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변화량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은 학습부진 대상으로 6회기 운영되었다.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 점

수가 향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무동기의 점수가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동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헙집단은 통제집단보다 학습무동기 수준이 유의

미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사점을 논의했으며, 후속연구를 위해 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습무동기,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 학습부진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academic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for underachieved students. Participants in the program consisted of 14 sophomores and senior.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n=7) or the control group(n=7). To analysis the effectivness, matched pair 

t-test and independent t-test. The programs offered 6times.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for the experimental group 

that took part in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there was a increase in self-esteem. But the improvement was 

not significant. Second, for the experimental group that took part in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academic amotivation. Third,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more significant decrease in 

academic amotivation.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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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생 시기’는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초

기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인다. 이 시기는 만 18

세 이상의 20대를 의미하며 학생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탐색하고 확립해 나간다. 긍정적인 정

체감 형성은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을가능하게 한다

[1].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 취

업, 대인관계, 대학생활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대학 생활 중 좋은 학업 성적 유지는 진로선택, 취

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학업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대학생의 시기는 성인기로 이행해 가는 시기로 자신

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학생활과

참여가 요구된다. 하지만 이전 초·중등 교육환경에 익숙

해진 까닭에 학생 개인의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새로운

대학 학습 환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부적응이 발생하기

도 한다.

최근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학생의 학업성취가 학생 개

인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이외에도 대학교육의성공 지표

로 평가되기 때문이다[2].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는 학습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다양한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는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상에서 학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로 정의된다[3]. 선행연구 연구에서는

학업 저성취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성취수준보다 성취수

준이 하위 5%-20%에 속하는 학생들을 학습부진 학생으

로 정의한다. 학습부진의 특성을 보이는 원인은 크게 낮

은 학습 능력, 낮은 학습동기 수준, 불안 우울과 같은 개

인적인 측면과 원거리 통학, 교육 환경 등의 사회적인 측

면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4,5]. 최근 다양한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 간에 학습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학

업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의 학습부진은 낮은 성적으로 나타나며반복될 경

우 학사경고로 나타날 수 있다. 학사경고의 경험은 개인

의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 초래, 잦은 휴학, 학업 포기,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개인의 진로선택의 어려움, 대인

관계에서의 자신감 하락, 인생계획의 혼란을 초래하여

학생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

다[6]. 학습부진 대학생의 특징으로는 낮은 전공 만족도,

낮은 학습 동기 수준, 목표 부재, 학습 전략이나 기술 부

족, 시간 관리 능력 부족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7-9].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학습부진 학생들은

학습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며 참여율이 저조하고 쉽게 포

기하는 경향을 보인다[10].

대학 차원에서는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많은 지원

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습부진의 어려움

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다[11]. 다양한 연구에서는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가지

고 학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모색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학습부진

대학생들의 특징 중 학습전략 개선, 학습 전략 습득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2]. 그러나 학습부진 집단과 성적우수

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결과, 학습 전략이나 기술 이외

에도 학교생활 만족도, 가족 요인, 스트레스 대처 능력,

학업 동기, 성격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처럼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

원방안에는 전략과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심리적 요인

이나 개인 특성 요인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학습부진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자아

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자기평

가로서,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심

리적 변인으로언급되고 있다[12-14]. 자아존중감은 자기

사랑, 자기수용, 자기만족, 자아개념 등과 유사한 개념으

로 쓰이고 있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

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한다[15]. 즉 자아존중감은 자기 존중의 정

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

내며, 자아 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학교생활적

응,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으

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성취 수준이 높

으며 자신을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반면 학습부진 학생들

은 누적된 실패경험으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2,16,17]. 이성희(2006)는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미함을 보

고하였다[18]. 학습부진 학생들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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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태도는 계속적인 학습실패의 경험으로 부정적 자아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어 학생과의 신뢰와상호존중을 통

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19].

학습부진 학생의 다양한특징 중 하나는 낮은학습 동

기 수준이다[20]. 동기는 행동하게 하는 힘의 근원의 기

능, 행동의조절자로서 기능한다[21]. 학습동기는 학습자

가 스스로 과제를선택하고, 이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힘

으로 학업 수행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22]. 반면 무

동기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동기 유형 중 하나로 행동을

하려는 의지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무동기 상태의

학생들의 경우 전혀 공부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자신

의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많은 학습 부진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흥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무동기 상태를 경험하고있는 학생들은

무가치 신념, 무능력 신념, 무노력 신념, 무흥미 신념으로

구성된 무동기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학생들

이 별다른 개입 없이 이러한 무동기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 더 이상 학업상황에서 학업 결과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24]. 학습된 무기력은 학업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긍정적 행동, 정서를 저하시켜 우울, 무기력과 같

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김은태, 김영빈(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부진 학생

들은 낮은 동기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학습에 많은 어

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증진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25]. 새로운 경험을 통한 학습과 자기보상, 반복적인 학

습참여를 통한 성공경험을 해나감으로써 무가치 신념,

무능력 신념, 무노력 신념, 무흥미 신념으로 구성된 무동

기 신념이 변화할 수 있다[26,27].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와 가치를 가지도록 하여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

질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학습 동기 수준을

향상시킨다면 학업성취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수 있음

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부진 학생들은 동기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학습에서 인지, 동기, 행동조절, 자기이해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과 관련된 내용[28]으로 프로그램

을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부진 대학생들의 동기능력과 자

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기강화프로그램을 실시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이 학습부진 학생

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인

가?

연구문제 2.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이 학습부진 학생

의 무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대학교의재학생 14명이다. 이들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이전 학기 성적이 낮은 학생 대상으

로 14명을 선정해 7은 실험집단 7명은 통제집단으로 선

정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의 정보와 실험설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ummary of research subjects

Category
Exp. Cont.

N N

gender
male 2 1

female 5 6

grade
sophomore 4 6

senior 3 1

Total 7 7

2.2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

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를 비교하는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설계방법을 활용

하였다. 설계 모형은 Table 2와 같다. 프로그램 실시 기

간은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6회기를 실시하였다. 1회

기 프로그램의 진행 시간은 90분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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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design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 O1 X O2

Cont. O3 O4

O1 : Experimental group pre-test

O2 : Experimental group post-test

X : Treatment

O3 : Control group pre-test

O4 : Control group post-test

2.3 프로그램의 구성 및 목표

2.3.1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습부진 학생들의

심리적 지원 및 학업적 지원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부진에서 벗어나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

복하기. 둘째, 학습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습동기 향

상시키기.

2.3.2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매 회기는 90분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Table 3과 같다.

2.4 측정도구

2.4.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사랑, 자기수용, 자기만족, 자아개념

등과유사한개념으로많이쓰이고있다. Rosenberg(1965)

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 즉 자

신에 대한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한다[29]. 본 연구에서

는 Rosenberg(1965)가개발한 자아존중감척도를 하유진

(2006)이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15,29]. 본 연

구에서 활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

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94이다.

2.4.2 학습무동기신념 척도

무동기 상태는 행동과 행동 이후의 결과의 관계를 인

식하지 못한 상태이다[30]. 학습 상황에서 무동기 상태인

학생들은 학습상황에서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업수행에서

행동하려는 의지가 적고 시간과 노력을 적게 투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무동기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Legault,

Green-Demers와 Pelletier(2006)가 개발한 척도를 조은

문(201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31,32]. 학습에 대

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무가치 신념, 자신의 학습 능력

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무능력 신념, 학습에 필요한 꾸준

한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할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인 무노력 신념, 학업에서는 전혀 흥미

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흥미 신념으로 구

Table 3. Contents of program

session goal contents

1
Pre-test

Self-Knowledge

- OT, pre-test
- knowledge own needs and interests
- make own life graph
- find own pros and cons

2
Learning strategy 1
self-knowledge, vision

- express my goal and vision
- search for meaning of university and study
- find own motivation

3
Learning strategy 2
find obstacle

- find obstacle
- find new solution

4
Learning strategy 3
time management

- make a schedule
- time management

5
Learning strategy 4
setting goal

- setting behavioral goal
- feedback about behavioral goal

6

Learning strategy 5
habits
Evaluation
post-test

- learning strategy : notes, environment
- test-Taking Strategy
- evaluation
- po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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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무가치 신념 4문항, 무능력 신념

4문항, 무노력 신념 4문항, 무흥미 신념 4문항으로, 총 16

문항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신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70이다.

2.5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8.0

을 활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결과

값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

그램 실시여부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

그램 실시 전후의 변화량을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

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학습무

동기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학습무동기

점수의 변화는Table 4와같다. 자아존중감 측정 결과실

험집단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34.42점에서 프로그

램 실시 이후에 1.766점 증가한 37.71점으로 향상하였으

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무동기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는

42.86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는 4.171점 감소한

29.85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1). 통제집단의 경

우에서도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자아존중감의 점수는

33.28에서 34.85로 증가하였으나, 그 수준이 통계적으로

Table 4. Effects of the academic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1

group pre M(SD) post M(SD) t p

Exp.
self-esteem 34.42(5.65) 37.71(5.12) -1.766 .128

amotivation 42.86(9.91) 29.85(6.39) 4.171 .006

Cont.
self-esteem 33.28(2.87) 34.85(3.72) -1.44 .199

amotivation 40.29(11.16) 45.43(10.88) -1.954 0.98

p<.05*, p<.01**, p<.001***.

Exp group

Cont group

self-esteem

Exp group

Cont group

academic amotivation

Fig. 1. Effects of the academic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Fig. 2. Effects of the academic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Table 5. Independent sample t-test of self-esteem and academic motivation

category Exp. Cont. t p

self-esteem -3.29(4.92) -1.57(2.88) -0.795 .442

amotivation 13.00(8.25) -5.14(6.96) 4.448 .0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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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무동기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는 42.86점에서 프로그램 실

시 이후에는 4.171점 감소한 29.85점으로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p<.01). 통제집단의 경우에서도 프로그램실시 이

전에 자아존중감의점수는 33.28에서 34.85로 증가하였으

나, 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무동기의 점수는 40.29에서 45.43으로 오

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실험집단-통제집단 간 자아존중감, 학습무동

기 변화량 차이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학습무동기

하위요인 점수의 변화는 Table 5와 같다. 실험집단의 경

우 학습무동기 신념의 하위요인인 무능력 신념이 사전

점수 10.00점에서 사후점수 7.42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학습무동기 신념의하위요인인 무노력 신

념의 사전점수는 12.86, 사후점수는 8.14로 사전-사후 점

수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무흥미 신념의 사

전점수는 11.28, 사후점수는 8.29점으로 사전-사후 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어떠한 하위 요인에서도사전-사후점수 간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3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학습무

동기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학습무동기

하위요인의 변화량 차이는 Table 6과 같다. 실험집단의

무능력 신념( p<.01 ), 무노력신념( p<.05 ), 무흥미 신념

( p<.05 )의 점수가 통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학습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기존중감, 학습무동기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프로그램

은 총 6회기로매 회기는 90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 측정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향상하였으

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경우에서도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자아존중감의 점수는 증가하였으나, 그 수준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고한 남성진(2003), 이성희

(2006)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18,19]. 학습부진 학생들

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

한 자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계속되는 학습실패의 경

험에서 비롯되어 단기간의 프로그램 참여로 자아존중감

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학습부진 학생들의 자아존

중감 향상을 위해서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 동

Table 6. Effects of the academic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2 (subfactors)

group pre M(SD) post M(SD) t p

Exp.

positive SE 17.71(2.56) 19.29(1.70) -2.294 .062

negative SE 16.71(3.72) 18.42(3.74) -1.279 .248

valueless belief 8.71(2.75) 6.00(1.91) 2.175 .073

incompetence belief 10.00(2.82) 7.42(2.51) 4.500 .004

zero-effort belief 12.86(4.02) 8.14(1.21) 3.161 .020

no-interset belief 11.28(2.68) 8.29(2.06) 3.240 .018

Cont.

positive SE 17.14(1.07) 17.14(1.57) .000 1.000

negative SE 16.14(2.04) 17.71(2.75) -1.868 .111

valueless belief 7.42(3.55) 9.71(3.09) -2.151 .075

incompetence belief 10.86(2.54) 10.14(2.54) .600 .570

zero-effort belief 11.29(3.35) 13.29(3.35) -1.833 .116

no-interset belief 10.71(3.09) 12.29(3.09) -1.868 .11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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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많은 성공경험을 통해 자기이해를 높여가는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학습 내용 및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있던

활동들 이외에도 학습부진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필요한 관련 요인을 탐색하여후속연구에서는 프로

그램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무동기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

학습무동기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학습무동기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에 학습무동기가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학습무동기의 점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가 형상 프로그램은 학

습부진 대학생의 학습무동기 감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부진 학생들은 낮은 동기

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학습에 많은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증진 및 자아존중감을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 김은태, 김영빈(2013)의

연구[25], 새로운경험을통한 학습과 자기보상, 반복적인

학습참여를 통한 성공경험을 해나감으로써 무동기 신념

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한 Wolters(1999), Purdie, Hattie,

Douglas(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6,27].

이 연구에서의제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해당 프로

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전 학기 성적이 낮은

학생 대상으로 14명을 선정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학교에 제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에 대

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있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 프로그램을 추가로 다른 학

습부진 학생들에게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정

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한 방법으로자기보고

식 질문지의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프

로그램의 참여한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하거나 지도교수

와의 상담을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추후 추가 설문이나 학생들의 다음 학기 성적 확인을 통

해 실제로 해당 학기의 학점이 향상되었는지 살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

가 있다.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학습부진 학생에게 적용한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이 무동기 신념 변화에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학습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동기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노

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부

진학생들의프로그램을개발에도움이되리라고생각된다.

이 외에도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대학 내 담당 행정 부서와 각 학과의 교수, 교

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와 같은 학생지원 기관간

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한 학습부진 학생 관리 시스템

이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 협조가 없이 학습부진 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이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대학에서는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여

학생들이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학업성취의 학생

들 보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

어야 한다.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개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학습부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학습 부진 학생들

의 전반적인 특성 이외에도 학문특성을 고려한 전공별,

학년, 성별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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